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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문대학은 전공영역별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무능

력의 완성도를 높여 직업인을 배출하기 위한 교육과정

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전문대학생은 4차 산업혁명과

교육의 변화 요구에 맞추어 상대적으로 4년제에 비해

짧은 2~3년간의 교육기간 내 전공 관련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부담

과 진로 등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 속에서 졸업 후 취업

전문대학 여대생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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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여대생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
술적 조사상관관계연구이다. 인천광역시 소재 A대학교의 여대생 400명을 대상으로 2016년 11월 14일~11월 30일까지 자
료 수집 후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t-test, Spearman' rho, 다중회귀분석 및 Sobel test를 실시하였
다. 대상자의 생활만족도는 20세 이하, 1학년 여부, 아르바이트 경험 및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를 나타났다. 주관
적 건강상태와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 셀프리더십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을수
록 생활만족도가 높지만 셀프리더십이 매개 시 생활만족도를 높여주는 성향이 더 강해진다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여
대생의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킴에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관심증가와 셀프리더십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
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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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was to identify the mediated effects of
self-leadershi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living satisfaction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After collecting data from the 400 female college students at A University in Incheon
from November 14 to November 30, 2016, the frequency analysis, t-test, Spearman's rho,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the Sobel test were conducted using the SPSS 21.0 program. The life satisfaction
of students was different depending on age of 20, a freshman, experience in part-time jobs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It has been shown that self-leadership is partially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as a basic data for
increasing interest in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for continuing to develop programs related to
self-leadership in order to enhance the life satisfaction of female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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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1]. 또한 과도한 경

쟁 속 대인관계 갈등과 과중한 학업, 진로 관련 자기역

량 개발 등의 사항으로 인해 다양한 생활스트레스를 겪

고 있다[2-3].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 전문대학생의

34.5%가 우울관련 치료가 필요하고, 71.6%는 경도우울

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여대생들의 우울정도가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4].

이런 스트레스는 지속적으로 신체적∙정신적인 건강

의 문제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대인관계 뿐 아니라 학

업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가능하다[5]. 이

를 감안하여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미래의 주역

으로 여대생들의 스트레스는 줄이고 스스로 자신의 신

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함으로 삶에 만족할 수

있도록 관련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자신의 신체적인 건강상태에 대

한 인식으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정확하

고 신뢰할만한 지표이다[6].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지 않게 평가하고[7]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의 대상자가 우울과 불

안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 이처럼 대학생의 건

강상태는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9] 주관

적 건강수준을 건강하게 인식할수록 생활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 생활만족도는 삶의 질이나 주관적 안녕감

과 유사한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10]. 생활만족도는 자

신이 살아가는 생활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인식하는 정

도와 정서적인 만족을 포함하므로[11] 대학생들의 대학

생활적응을 돕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선

행연구를 살펴보면, 전문대학생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

치는 부분으로 자원봉사활동이 많을수록[12], 셀프리더

십 역량이 높을수록 그리고 거부민감성이 낮을수록[13],

긍정심리강화프로그램 참여를 하는 경우[14] 등이 제시

되어 이런 경우 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은 개인이 다양한 상황에 대해 스스로 행

동이유와 목적을 인식하며 동기를 부여하면서 상황을

통제 및 관리함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이어나가는 과정

이다[15]. 이런 역량은 다양한 상황에 보다 적절하게 반

응할 뿐만 아니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기여

할 수 있는 것이다.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셀프리더십은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에 영

향을 미치고[1], 취업관련 진로행동에 긍정적이 영향을

제공한다[16-17]. 대학생의 문제 해결을 돕는 비판적 사

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완전 매개효과를 가진

셀프리더십에 보다 집중을 두고 자아탄력성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18]. 또한, 셀프리더십이 완충

역할을 함으로 자아탄력성과 행복함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고 있다[19].

이런 개인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인

셀프리더십은 여대생의 주관적인 건강인식과 관련이 있

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다고 인

식하는 부분에 영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요인들 간 관계를 단순하게 인과적

으로 파악하는 것에서 벗어나 변수간의 관계를 보다 명

확하도록 셀프리더십을 매개변수로 확인하는 추가 연구

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4차 산업융합시대에 적절히 적

응하여 효과적인 대처를 통한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대생의 주관적 건강

상태, 셀프리더십 및 생활만족도 간 관계를 확인하고,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여대생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셀프리더십

및 생활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셀프리더십의

변수 간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

구이다.

2.2 연구 대상자

본 연구대상자는 G*Power 프로그램 3.1.9.2를 이용하

여 다중회귀 분석에 대해 effect size 0.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독립변수 7개를 기준으로 한 경우 최소 153

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J대학교에 재학중

인 여대생을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주관적 건강상태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편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타당한 지표로 활용되는 ‘평소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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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건강상태는 어떠합니까?’라는 단일질문으로 구성되

어 있다. 주관적 건강은 ’건강이 아주 좋지 않다” 1점에

서 ‘건강이 아주 좋다’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

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함을 의미한다.

2.3.2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다양한 상황에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

면서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으로[15] 본 연구에서는 Houghton과 Neck[20]이 개

발하고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Shin, Kim과 Han[21]

이 수정보완한 셀프리더십 척도(RSLQ)를 활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40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로 문항별 ‘전

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사이에 응

답하고 점수범위는 최저 40점부터 최대 200점이다. 해당

도구는 행위중심적 전략, 건설적 사고전략 및 자연적 보

상전략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hin 등

[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7,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93이었다.

2.3.3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주관적인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

평가로 Diener 등[22]이 개발하고 Ryu[23]의 생활만족

도(SWLS)를 활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5문항이고 ‘아

주 만족하지 않는다’ 1점에서 ‘아주 만족한다’ 7점으로

구성된 7점 리커트 척도로 최저 7점에서 최대 35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Diener 등[2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7이

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91이었다.

2.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16년 11월 14일에서 동년 11월 30일까

지 해당 강의실을 방문하여 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과

설문내용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비밀보장 및 철회가능여

부 등의 사항을 설명 후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고 설

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415부를 배부하여 404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 4부를 제외하여 총

400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주

관적 건강수준은 빈도분석, 연령, 셀프리더십 및 생활만

족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t-test, 주관적 건강상태와

같은 서열변수와 연속형 변수들 간 상관관계는

Spearman 서열상관계수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수준과 생활만족도 간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는 Baron과 Kenny[24]의 매개효

과 검증절차를 활용하였다. 1단계는 주관적 건강상태의

셀프리더십에 관한 회귀분석, 2단계는 주관적 건강상태

에 대한 생활만족도의 회귀분석, 마지막 3단계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셀프리더십에 대한 생활만족도의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관적 건

강상태

본 연구대상자의 나이는 평균 20.8세로 1학년이 47%,

2학년 39.3% 및 3학년 13.5%로 나타났다. 한 달 받는

용돈이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인 대상자가 33.0%를 차

지하였고, 연구대상자의 41.3%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대상자의

54.8%가 건강하다고 답변하였으며, 건강하지 않다고 응

답한 경우는 11.8%였다<Table 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N=40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e(yrs)
≤20 yrs 189(47.1)
≥21 yrs 212(52.9)
Mean(SD) 20.8(1.2)

Year of
 university

First 188(47.0)
Second 157(39.3)
Third 54(13.5)

Missing 1(0.3)

Monthly 
allowance

(1,000 
KRW/month)

≤ 100 24(6.0)
100~200 73(18.3)

≤200~300 132(33.0)
≥300 170(42.5)

Missing 1(0.3)

Part-time job
Yes 165(41.3)
No 231(57.8)

Missing 4(1.0)

Subjective
health status

Severely unhealthy 4(1.0)
Unhealthy 43(10.8)
Moderate 134(33.5)
Healthy 156(39.0)

More healthy 6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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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관적 건

강상태에 따른 생활만족도

본 연구 대상자의 생활만족도는 20세 이하 여부

(t=-3.98, p<.001), 1학년 여부(t=-3.52, p<.001). 아르바이

트 경험(t=-2.09, p=.038), 주관적 건강상태(t=-6.26,

p<.001) 등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

다. 연구대상자들의 한 달 용돈 30만원 여부에 따른 생활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28, p=.781)<Table

2>.

<Table 2>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
±SD t (p)

Age(yrs)
≤20 yrs 18.93

(6.32) -3.98
(<.001)≥21 yrs 21.47

(6.43)

 Freshman
Yes 19.06

(6.30) -3.52
(.<001)No 21.32

(6.49)
Monthly 

allowance
(1,000 

KRW/month)

< 300 20.17
(6.38) -.28

(.781)≥ 300 20.35
(6.63)

Part-time job
Yes 19.47

(7.12) -2.09
(.038)No 20.84

(5.98)

Subjective
health status

≤ Moderate 18.14
(6.29) -6.26

(<.001)> Healthy 22.04
(6.13)

3.3 연구대상자의 셀프리더십과 생활만족도

정도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의 전체 문항평균은 3.54점이었

다. 하위영역의 문항평균은 행위중심적 전략이 3.59점으

로 가장 높았으며, 생활만족도의 전체 문항평균은 4.05

점이었다<Table 3>.

<Table 3> Degrees and reliability of variables

3.4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셀프리더

십과 생활만족도 간 상관관계

본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셀프리더십 및 생

활만족도 간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들의 주

관적 건강상태는 생활만족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r=.31, p<.001), 셀프리더십과는 유의한 약

간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18, p<.001). 또한, 대상자들

의 셀프리더십은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양적 상관관계

를 보였다(r=.36, p<.001)<Table 4>.

<Table 4> Correlation of variables

3.5 주관적 건강상태와 생활만족도 간 셀프리

더십의 매개효과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Baron과 Kenny[24]

의 3단계 매개 효과 검증절차를 이용하였다<Table 5>.

Variables

Subjective 
health 
status

Self-
leadership

Life 
satisfaction

r (p)
Subjective 

health status 1

Self-
leadership

.18
(<.001) 1

Life 
satisfaction

.31
(<.001)

.36
(<.001) 1

Instruments Sub-
scales

Item
M±SD Min Max

 Self-
leadership

Total 3.54
(0.50) 1.1 5.0

Behavior
focused 
strategies

3.59
(0.53) 1.0 5.0

Natural reward 
strategies

3.52
(0.64) 1.4 5.0

Constructive 
thought 

strategies

3.48
(0.64) 1.0 5.0

Life 
satisfaction

4.05
(1.30) 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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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 시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인 연령, 1학년 여부. 아르바이트

경험을 포함하였으나 연령만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1단계 회귀분석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개변수인 셀

프리더십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β=.16, p<.001) 총

설명력은 4.4%였다. 이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겠다. 그리고 2단계 회

귀분석 시 주관적 건강상태는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으며(β=.30, p<.001), 설명력은

11.8%였다. 고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면 생활만족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단계

회귀분석 시 매개변수인 셀프리더십은 생활만족도에 유

의한 영향을 보였다(β=.26, p<.001). 이 때 독립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는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β값(.26)

이 2단계의 β값(.30)보다 감소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

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3.35(p<.001)로 매

개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주관적 건강상태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총 효과 3.92(p<.001)에 비해 감소하였

다. 이는 매개변수인 셀프리더십이 주관적 건강상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

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

정은 Sobel test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그 계수값(Z)은 2.72로 <Table 6>과 같다.

4. 논의
본 연구는 여대생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셀프리더십

및 생활만족도를 파악하고 셀프리더십의 주관적 건강상

태와 생활만족도 간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주관적 건강

상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 제공하고자 시도되었

다. 1개 도시의 1개 전문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진행하

여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보다 광범위한 지역

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54.8%가 건강하

다, 11.8%가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과반수 이상이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wak,

Lee 및 Kim[25]의 연구에서 여대생 중 43.8%가 건강

하다, 16.5%가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결과와 상이하

였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스트레스 관리와

자기실현을 위한 활동에 참여정도가 높으므로[26] 여대

생들이 표현하는 건강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시기에 맞

는 적절한 반응과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신체활동수준은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데[27], 주관적 건강인식이 양호한 경우 신체활동수준

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때 생활만족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상자가 인식하는 주관적인 건강인식에 관

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Variables
Step1.

Self-leadership
Step 2.

Life Satisfaction 
Step 3.

Life Satisfaction 
B SE β t p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70.29 14.62 4.80 <.001 -5.55 5.22 -1.06 .29 -12.68 5.15 -2.46 .014

Age 2.16 .69 .15 3.15 .002 .95 .25 .18 3.86 <.001 .73 .24 .14 3.06 .002

Subjective
health
status

5.57 1.72 .16 3.2 .001 3.92 .61 .30 6.39 <.001 3.35 .60 .26 5.63 <.001

Self-
leadership .10 .02 .27 5.91 <.001

Adj. R2=.044
F=10.13, p<.001

Adj. R2=.118
F=27.72, p<.001

Adj. R2=.187
F=31.68, p<.001

Path A(SEa) B(SEb) Z (p)
Subjective health status →Self-leadership → 

Life satisfaction 5.57 (1.72)  .10 (.02) 2.72 (.01)

<Table 6> Sobel test for medi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Table 5> Medi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between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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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생활만족도가 4.05점으로(7점 기준), 이

는 전국 5개 대학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과

Hah[28]의 연구의 4.05점과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생활만족도는 연구대상자가 20세 이하이고, 1학년일 때,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유의미하게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대학의 신입생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대생들에게 스트레스를 감소시킴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지지[3]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중 비만인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29]에서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비

율이 65.9%인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54.8%로 낮게 나

타났다. 또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에서

도 동일 연구에서 5.0%인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11.8%

로 두 배이상 높았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들의 비만

이나 신체 질병 등의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있어 관련

이유를 찾기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스트레스가 높을수

록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는 점[7]

을 고려하여 이들의 스트레스를 다각도로 확인하고 이

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지 및 지원 정책들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셀프리더십 정도가 3.54점(5

점 기준)으로서 하위 요인 중 행위중심적 전략의 점수

가 3.5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미용전공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0]에서 3.24점보다 높았으나 행

위중심적 전략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동일한 결과였

다. 이는 연구대상자들이 상황에 대해 스스로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을 인식하며 적절하게 변화하려는 전략을 사

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5].

또한,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셀프리더십과

생활만족도, 셀프리더십과 삶의 만족도 모두 변수간 정

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

관적 건강상태가 자아존중감과 정적관계를 나타낸 연구

[31]와 우울 및 스트레스에 부적관계를 나타낸 연구

[32]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문대학

미용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30]에서 셀프리더십이

대학생활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결과와 일치하

였다.

본 연구결과는 연구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건강하다

고 인식하는 부분은 주어지는 상황에 보다 힘을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셀프리더십은

대상자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대상자들이 학

업관련 목표 달성 및 진로 개발 등의 바쁜 삶을 살아가

는 데 있어 과정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긍정적인 사

고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

공함으로 셀프리더십의 요인별 균형을 맞추는 것도 필

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주관적 건강

상태와 삶의 만족도 간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는데, 대학

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준비행동에 사회적지지보다

셀프리더십이 부분 매개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난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33]. 이러한 셀프리더십

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생활만족도 간 매개효과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삶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편

으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학생들에게 적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여대생은 여자의 역할

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관념으로 취업과정에 어려움을

겪는데[34] 이런 과정에서 주관적 건강상태 수준을 긍

정적으로 높이며 삶의 만족정도를 높이기 위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인 셀프리더십

관련 교육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 당당하게 나아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요구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 여대생들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셀프리

더십 및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셀프리더십의 변수간

매개 효과를 파악하여 이들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에 기초자료

를 제공하자고 함이었다.

본 연구에서 여대생들이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양호

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대생들의 셀프리더십과 삶의 만족도

간 긍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여대생의 주관적 건

강인식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 셀프리더십은 유의한 매

개효과를 나타내므로 여대생들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

른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셀프리더십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체계적으로 이에 대한 교육과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보다 광

범위한 지역과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

를 진행하는 반복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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